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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도입한 농어업재해보험은 그동안 보험대상 및 

보장범위를 확대해 오며 재해피해 농어가의 위기극복과 경영안정에 기여

한 것으로 평가됨. 대상품목 수는 2001년 5개에서 2012년 62개로 증가하였

으며 2012년까지 18만여 농가에 1조 4,55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음.

그러나 농어업재해보험의 대상과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과 

요구사항이 제시되었으며, 재해보험이 농어가의 경영안정 장치로 정착·발

전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함. 이에 농식품부는 작년부터 

농어업인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농어업재해보험제도개선 추진단을 

운영하여 개편안을 만들었으며, 간담회와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2013년 5월 2일 발표함.

이번의 제도 개편 방안은 ‘위험관리를 통한 농어가 경영·소득 안정’이라는 

비전 하에 농어가 실익 제고, 재해보험사업 효율성 제고, 재해보험 인프라 확

충, 농어업 분야 자연재해 지원 개선 등 4개의 주요 추진과제로 구성됨.

이 연구에서 제도 개편의 효과를 농작물재해보험에 한정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농가의 보험가입이 대폭 확대되어 2017

년 말까지 가입 면적 및 금액이 2배가량 증가하고 이에 따라 손해평가인 

고용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보험대상 품목 수는 15개(42.9%)

증가하고, 대상면적은 24,117ha(3.1%), 보장대상 농가 수는 37,217명(6.7%),

보장대상 농작물 생산액은 1조 4,080억 원(10.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국가재보험 인수 기준 손해율 범위를 180%에서 150% 초과분으로 

조정할 경우 민영보험사 수지가 156억 원가량 개선될 것으로 추정됨.

농어업재해보험이 농어가의 경영안정 수단으로 정착·발전하기 위해서는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의 확대와 함께 운영체계의 안정적 구축 등 보험사업

의 내실을 기하는 방안을 병행하여야 함. 보험사업의 내실화 방안은 단기간

에 완성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므로 정부 주도 하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가재보험 확대, 전담기관 설

립 등 이번 개편 방안의 주요 정책 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려면 예산부

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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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어업재해보험제도 개편의 추진 배경 및 경과

1.1. 추진 배경

▢ 농어업재해보험은 도입 이후 농어업경영 안정에 기여

○ 농어가 경영의 안정을 위해 도입한 가축재해보험(’97), 농작물재해보험

(’01), 양식수산물재해보험(’08)은 그동안 보험대상 및 보장범위를 확대

해 오며 재해피해 농어가의 위기극복과 경영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대상품목 수는 ’01년 5개(사과, 배; 소, 말, 돼지)에서 ’12년 62개로 증가

하였으며 ’12년까지 18만여 농가에 1조 4,551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

었음(표 1)

표 1. 농어업재해보험 개요

구 분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근거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도입연도 2001 1997 2008

’12년 보험대상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떫은감 등 35개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사슴 등
16개 및 그 축사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김 등
11개 및 그 양식시설

보상

재해

특정
위험
방식

주계약 태풍(강풍), 우박 등
풍해, 수해, 설해,
질병, 화재

태풍, 해일, 적조,
강풍 등

특약 동상해, 집중호우
축사(풍해, 수해,
화재), 전기장치위험

수산질병, 양식시설

종합위험방식 대다수 자연재해 - -

보장수준
최대 가입금액의
85%, 80%, 70% 보장

시가의 80%～100%
수준

보험가액의 80%
한도 내 보상

국고지원
보험료 50%
운영비 100%

보험료 50%
운영비 50%

보험료 50%
운영비 100%

누적지급보험금(’12년) 1조 112억 원 4,045억 원 394억 원

보험사업자 농협손해보험 농협·LIG 컨소시엄 수협

주: 1) 농작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거대재해 피해 시 국가가 재보험으로 위험을 보장함.

자료: 농식품부. 제11차 농어업재해재보험심의회 자료, 201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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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업 규모 확대에 따라 제도 개편 불가피

○ 재해보험이 확대되고 있으나 농어가 실익 제고와 사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하여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음

- 대상품목과 지역의 한정으로 일부 농가들의 생산이 여전히 재해에 

노출되는 재해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재해보험이 완전한 역할을 

수행하기에 미흡함

- 손해평가인 대부분이 재해 피해지역 농업인이므로 거대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손해평가의 어려움과 공정성 문제, 손해평가인력의 부

족, 전문성 결여 등의 문제점에 노출됨

- 최근 재해빈도 및 피해규모의 증가로 손해율(보험금/보험료)이 급등

하여 보험사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국가재보험의 위험분담구조 

개선의 필요가 제기됨

- 다양한 재해 발생으로 농가는 특정 위험만 보장하는 방식으로부터 

종합위험 보장방식으로 전환을 요구함

○ 제한된 정부재원 하에서 재해보험이 그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서는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정부, 농어업인 단체,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모두 공감함

1.2. 추진 경과

○ 농식품부는 2012년 8월 농어업재해보험 내실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제도개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제도개선 추진단을 

구성·운영함(’12.8.~’13.6.)

- 제도개선 추진단은 농업정책국장을 단장으로 1개 협의회와 4개 실무

팀으로 구성되었으며 농어업인 단체 및 농어업인, 학계, 연구기관 등

의 전문가가 참여함

○ 제도개선 추진단에서 마련한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농

어가 간담회(’12.11.15.~21., 9개 시·도), 공청회(’12.12.26.), 국회 보고

(’13.4.8., 상임위)를 거쳐 이번에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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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어업재해보험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1)

2.1. 비전과 목표

▢ 비전: 위험관리를 통한 농어가 경영·소득 안정

▢ 장단기 목표

○ 단기 목표: 재해지원체계 개선으로 보험제도 정착 시까지 재해 사각지대 

해소

○ 중장기 목표: 재해보험 조기정착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안정적 사업운영 

기반 마련

2.2.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1) 농어가 실익 제고

▢ 대상 품목 및 보장 범위의 확대

○ 보험대상품목을 ’17년까지 93개로 확대하고2), 모든 재해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전환함

- 농작물: (’13) 40개 → (’14) 43 → (’15) 46 → (’16) 48 → (’17) 50

- 양  식: (’13) 15개 → (’14) 18 → (’15) 21 → (’16) 24 → (’17) 27

- 가  축: (’13) 16개 → (’14) 16 → (’15) 16 → (’16) 16 → (’17) 16

○ 현재 특정위험(태풍, 우박, 동상해, 집중호우)만을 보장하는 과수 5개 

품목(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을 모든 재해를 보상하는 종합위험방식

으로 단계적 전환함

- ’13년은 우선 배를 종합위험방식으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함

1) 2013.5.2. 농식품부 발표자료를 요약·정리함.

2) 2013년 신규 도입 품목은 시설시금치·부추·상추, 표고, 느타리, 미역, 우렁쉥이, 뱀장어, 숭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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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피해조사

○ 피해 농산물의 부패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지 피해조사 기간을 단축함

- 피해조사 기간을 ’12년: 7~10일 → 3~5일 이내로 단축함

- 손해평가만을 전담하는 전문손해평가인력 육성 및 보상·인센티브 제공

* (’13) 400명 → (’14) 600 → (’15) 800 → (’16) 1,000

- 신속한 피해조사를 위한 과학적인 조사기법·장비 개발

▢ 현장 맞춤형 지원

○ 보험상품에 대한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보험사업 관계자 간 이해관계

를 조정할 협의체(보험상품개선협의회)를 상설 운영함

- 정부, 보험사, 농어업인(품목대표단체) 및 전문기관 등이 참여(반기별 개최)

○ 보험가입의 기준이 되는 표준수확량과 표준가격을 현실화함

- 표준수확량은 현재 시·군별 평균수확량에서 농가별 수확량 차등 방식

을 적용함

* 보험가입 실적이 많은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적용 후 단계적 확대(’13년 연구)

- 표준가격은 일반 농산물 가격에서 실제가격(품위·품질 반영)으로 전환

* ’13년 벼 보험상품 판매 시 친환경벼와 흑미벼에 시범적용 후 ’14년부터 단계적 확대

(친환경벼는 일반벼 가격의 120%(유기벼), 110%(무농약벼), 흑미벼는 115% 적용)

○ 농가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자기부담비율을 다양화함(’14년 적용)

- (현) 20%, 30%형 (과수 15%) → (개선) 10%, 15%, 20%, 30%, 40%형

▢ 국가 책임 강화

○ 거대 재해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손해가 발생 시 국가의 책임범위 확대

를 통하여 농어가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함

- ’13년 국가재보험 인수 기준 손해율을 기존의 180%에서 150%로 조정

하여 적용하되 ’14년 이후에는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의 합동심층평가

(’13년 실시)를 통해 마련한 위험분산체계 개편 방안을 적용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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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중소농의 혜택 확대

○ 품목별 보험가입 최소기준을 보험이 정착된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함

표 2. 현행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최소 기준

사과·배 등*
고추·감자·

양파·마늘
고구마 옥수수 벼 콩 밤 수박

1,000㎡ 1,500㎡ 2,000㎡ 3,000㎡ 4,000㎡ 4,500㎡ 10,000㎡ 하우스 1동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단감·떫은감), 감귤, 참다래, 자두, 매실

○ 자기부담비율, 경작면적, 소득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 국고지원 비율

이 연동되도록 개선함

- (현재) 보험료의 50% 일률 지원 

- (개편) 자기부담비율 10%(국고지원율 40%), 20%(50%), 30%(60%)

2) 재해보험사업 효율성 제고

▢ 손해평가의 공정성 제고

○ 손해평가인력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손해평가에 대한 재검증을 확대하여 

정확성과 공정성을 제고함

- 손해평가인 평가 재검증 강화: (현 검증률) 5% 수준 → (’17) 20% 이상

○ 목측(目測)중심의 손해평가 방식을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측정기기,

측정방법 등으로 다양화함

▢ 보험 품목의 운용 효율화

○ 대상품목 선정기준(현장 보험수요, 재해피해 정도, 보험운용 효율성 등)

을 명확히 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대상품목으로 지정함

○ 기 도입된 품목은 3년 단위로 적절성을 평가하여 계속 여부 결정(일몰제)

- 3년간 생산액, 보험료, 가입률, 인수·손해평가의 적절성·용이성 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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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인수 제한

○ 선의의 계약자 보호를 위해 계약인수제도(인수제한 설정)를 도입함

- 가입금액 및 품목별 나무수령(樹齡)의 한도 설정, 상습피해지 또는 

통상적으로 영농활동이 없는 농지 등은 보험가입을 제한함

▢ 농업재해와 관련된 정책보험 통합

○ 농작업 사고 등을 보장하는 농업인안전보험과 농어업재해보험을 통합

관리하여 손해율 관리, 손해평가 등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함

- 민간보험인 ‘농업인안전보험’은 근거법률을 마련하여 정책성 보험으로 

전환하고 보험료의 50%를 지원함(’13년 368억 원)

3) 재해보험 인프라 확충

▢ 재해보험 전담기관 설립

○ 농어업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영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재해보험 전담

기관(가칭 ‘농어업정책보험공단’)을 설립함

- 농어업 재해의 특수성(계절성·전문성)을 감안한 손해평가인력 양성,

현장 맞춤형 상품개발 등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기능을 전담함

* 전담기관 설립근거 마련(’13년), 설립준비(’13 하~’14 상), 설립·운영(’14 상반기)

▢ 재해보험 통계기반 확충 및 연구조사 확대

○ 상품개발, 보험료율 산정 등을 위한 보험통계 조사 확대, 통계 DB화 및 

재해보험통계집 발간 등 통계의 생산·관리 체계를 구축함

- 재해보험통계 관리기관을 지정하여 통계 집적·관리업무 위탁(’13년)

○ 재해양상의 변화와 전망, 재해변화에 따른 신상품 개발, 농어업 재해

위험지도(재해맵) 작성 등 재해보험 관련 조사·연구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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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가입률 제고

○ 각종 정책 및 정부지원사업 추진 시 보험 가입자를 우대하는 등 보험

가입 확대를 유도함

예) 시설현대화 등 정책자금 융자, 매입비축 농지 임차 등에 이자율 등 감면

○ 재해보험 인지도를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홍보 강화

예) 재해보험 우수 사례집 발간 및 동영상·SNS 등을 활용한 농어업인 

교육 확대

4) 농어업 분야 자연재해 지원의 현실화

○ 정전으로 인해 야기되는 불가항력적인 2차 피해도 재해로 인정하여 지원

○ 가구당 지원한도(5천만 원)를 초과하는 피해액도 예산 범위 내에서 융

자지원(1억 원 한도, 연리 1.5%, 5년 거치 10년 상환)하는 방안 검토

○ 각종 시설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원단가를 농어업 재해보험 등 

정책보험 가입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피해 농어가의 조기 생활안정에 기여

2.3. 기대 효과

▢ 재해 발생 시 재해보험 가입농가의 확실한 경영안정 장치로 정착
○ 보험대상 품목은 선진국 수준인 전체 품목의 50% 이상으로 확대되고,

재해보험 가입금액은 ’12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현지 피해조사 기간은 절반 이상 단축

○ 전문손해평가인 양성과 보험 전담체계 확립 등으로 ’12년 태풍피해 시 

농어가의 가장 큰 불만사항인 조사지연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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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전(D) 개편 후(E) 5년간 개편 효과

(2012년 말) (2017년 말) 증가량(E-D) 증가율(
 )

보험대상 품목 수(A) 35 50 15 42.9

보험상품화율

(=A/농작물 전체 품목 수)
38.0 54.3

보험대상 면적(B) 788,654 812,771 24,117 3.1

보험가입대상률

(=B/농작물 전체 면적)
43.3 44.7

가입면적(C) 108,373 232,653 124,280 114.7

가입률(C/B) 13.7 28.6

보장대상 농가 수 551,766 588,983 37,217 6.7

보험시장 규모(가입금액) 2,540 4,935 2,395 94.3

보장대상 농작물 생산액 12,926 14,334 1,408 10.9

전체 농작물 대비 비율 49.1 54.5

고용효과 10,307 22,879 12,572 122.0

민영보험사 수지개선 금액

(국가인수율 180%→150%)
+15.6 +15.6

3. 농작물재해보험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

○ 본 연구의 제도 개편 효과는 농작물재해보험에 한정하여 분석하였음

- 이번에 발표된 제도 개편 과제 중 정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항목만

을 대상으로 보험대상 품목 수, 보험대상 면적, 보험가입 면적, 보험

시장 규모, 보험적용 대상 농작물 생산액, 고용효과 등에 미치는 영

향을 가급적 보수적으로 측정하였음

○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은 제도 개편의 정성적인 부분(예컨대 손해평

가 공정성 제고, 재해보험 전담기관 설립, 교육·홍보 강화 등)까지 포

함한다면 제도 개편 효과는 보다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표 3. 농작물재해보험제도 개편 효과

단위: 품목, %, ha, 명, 십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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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보험대상 품목 수

▢ 개편 전(’12년 말) 35개 품목에서 개편 후(’17년 말) 50개로 확대

○ ’13년 도입품목: 시설시금치, 시설부추, 시설상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 ’14년 도입품목(안): 당근, 시설배추, 백합

○ ’15년 도입품목(안): 오미자, 시설파, 카네이션

○ ’16년 도입품목(안): 시설무, 시설미나리

○ ’17년 도입품목(안): 시설가지, 시설쑥갓

▢ 보험상품화율은 개편 전 38.0%에서 개편 후 54.3%로 상승

* 보험상품화율 = 보험대상 품목 수/농작물전체 품목 수(92개)

3.2. 보험대상 면적

▢ 개편 전 789천 ha에서 개편 후 813천 ha로 24천 ha(3.1%) 증가
○ 15개 신규 대상품목이 추가되면 보험대상 면적이 24,117ha 증가할 것임

(표 4 참조)

- 신규 품목의 보험대상면적은 해당 품목과 유사한 기 도입 품목의 최소

가입규모 기준(예: 시설작물 최소가입기준 1,000m2)을 적용하여 산출함

▢ 보험가입 대상률은 개편 전 43.3%에서 개편 후 44.7%로 상승
* 보험가입 대상률 = 보험대상 면적/농작물전체 면적(1,820,000ha)

3.3. 보험가입 면적

▢ 개편 전 108천 ha에서 개편 후 233천 ha로 124천 ha(114.7%) 증가



12

도입(예정)시기 품목 재배면적 대상면적주1) 가입면적 가입금액

2013년

시설시금치 2,954 2,796 383 10

시설부추 3,394 3,212 440 22

시설상추 3,887 3,679 504 19

표고버섯 66 65 9 31

느타리버섯 193 189 26 13

2014년

당근 2,849 2,833 388 12

시설배추 4,783 4,572 626 7

백합 215 190 26 5

2015년

오미자 1,749 1,403 192 44

시설파 2,870 2,583 354 12

카네이션 102 90 12 2

2016년
시설무 1,490 1,367 187 3

시설미나리 577 519 71 3

2017년
시설가지 283 255 35 3

시설쑥갓 405 365 50 8

계 25,817 24,117 3,304 193

표 4. 농작물재해보험 도입(예정)품목의 재배면적, 대상면적, 가입면적 및 가입금액

단위: ha, 십억 원

주: 1) 보험대상면적 산출 시 2010년 농어업총조사(재배면적 규모별 농가 및 면적)에서 누락된 일

부 품목의 경우 유사한 품목의 보험가입대상률(=보험대상면적/재배면적)을 준용하여 추산함

(예: 시설시금치와 시설부추의 경우 재배면적 규모별 농가 수 자료가 없으므로 시설상추의 

보험가입대상률 94.6%를 준용하여 보험대상면적을 추산)

자료: 2011년 통계청 농업면적조사(재배면적),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보험대상면적)

○ ’17년까지 15개 품목이 신규로 추가되며 보험가입 면적이 3,304ha 증가

할 것임(표 4 참조)

- 15개 신규 품목의 보험가입 면적은 보험대상 면적의 13.7%(2012년 

농작물재해보험 전체 품목에 대한 가입률)라고 가정함 

○ 특정위험방식 5개 품목(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을 종합위험방식

으로 전환함에 따라 가입률이 상승하며 보험가입 면적이 6,079ha 증가

할 것임(표 5 참조)

- ’11년에 특정위험방식에서 종합위험방식으로 완전히 전환한 복숭아와 

포도의 경우 가입률이 각각 1.8%와 1.1% 상승(전년 대비 평균 21% 상승)

- 이 상승률(전년 대비 21%)을 5개 품목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보험



제 5 7 호

농어업재해보험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 13

구 분 품목 대상면적(A) 추가가입면적(B) 추가가입률(B/A) 추가가입금액

특정위험에서

종합위험으로

전환

사과 17,536 2,648 15.1 179

배 13,248 2,125 16.0 85

감귤 13,134 39 0.3 1

단감 8,382 928 11.1 17

떫은감 4,277 340 7.9 7

소계 56,577 6,079 10.7 289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전환

시설수박 2,985 2.0 0.1 0.1

시설딸기 2,432 3.3 0.1 0.3

시설토마토 790 4.3 0.5 0.7

시설오이 609 1.9 0.3 0.3

시설참외 3,819 114.9 3.0 4.9

시설풋고추 1,044 4.3 0.4 0.5

시설호박 558 0.4 0.1 0.0

시설국화 208 0.8 0.4 0.1

시설장미 216 1.9 0.9 0.4

대추 1,864 121.6 6.5 4.0

소계 14,525 255.5 1.8 11.2

계 71,102 6,334.5 8.9 300.2

가입 면적의 증가분을 추산하였음

○ ’13년에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10개 품목의 가입률이 상승

하며 보험가입 면적이 255.5ha 증가할 것임(표 5 참조)

- ’03년에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전환한 사과와 배의 가입률 상승

을 고정효과(fixed effect)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6.58% 상승(전년 대비 

22.8% 상승)

- 이 상승률(전년 대비 22.8%)을 10개 품목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보험가입 면적의 증가분을 추산하였음

○ 아울러 기 도입 품목 각각에 대한 보험가입면적 추세를 분석한 결과 

’17년까지 총 114,642ha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표 5. 종합위험 전환 5개 품목과 본사업 전환 10개 품목의 가입률 및 가입금액

단위: ha, %, 십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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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률은 개편 전 13.7%에서 개편 후 28.6%로 약 2배 상승
* 보험가입률 = 가입면적/대상면적

3.4. 보험시장규모(가입금액)

▢ 개편 전 2조 5,400억 원에서 개편 후 4조 9,350억 원으로 2조
3,950억 원(94.3%) 증가

○ ’17년까지 15개 품목이 신규로 추가되며 보험가입 금액이 1,930억 원 

증가할 것임(표 4 참조)

- 15개 품목 총생산액의 13.7%(2012년 농작물재해보험 전체 품목에 대한 

가입률)가 가입금액이라고 가정함 

○ 특정위험방식 5개 품목(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을 종합위험방식

으로 전환함에 따라 가입률이 상승하며 보험가입 금액이 2,890억 원 

증가할 것임(표 5 참조)

- 5개 품목의 가입률이 ’12년 가입률 대비 각각 21%(가입면적 산출 시 

적용한 상승률) 증가하였다는 가정 하에 보험가입 금액의 증가분 추산  

○ ’13년에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10개 품목의 가입률 상승

으로 보험가입 금액이 112억 원 증가할 것임(표 5 참조)

- 10개 품목의 가입률이 ’12년 가입률 대비 각각 22.8%(가입면적 산출 시 

적용한 상승률) 증가하였다는 가정 하에 보험가입 금액의 증가분 추산

○ 아울러 기 도입 품목 각각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추세를 분석한 결과 

’17년까지 총 1조 9,022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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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예정)시기 품목 전체 농가 수 대상 농가 수주1) 농작물 생산액

2013년

시설시금치 6,555 3,495 74

시설부추 9,717 5,551 160

시설상추 9,717 5,551 139

표고버섯 4,187 3,383 223

느타리버섯 4,187 3,383 96

2014년

당근 4,932 2,088 87

시설배추 8,371 4,144 51

백합 372 316 37

2015년

오미자 3,054 2,449 318

시설파 6,555 3,495 86

카네이션 259 220 16

2016년
시설무 4,171 1,718 21

시설미나리 1,218 649 19

2017년
시설가지 597 318 22

시설쑥갓 855 456 60

계 64,746 37,217 1,409

3.5. 보장 대상 농가 수

▢ 개편 전 552천 명에서 개편 후 589천 명으로 37천 명(6.7%) 증가
○ 15개 신규 대상품목이 추가됨에 따라 보장대상 농가 수가 37,217명 증가

할 것임(표 6 참조)

- 15개 신규 품목의 보장대상 농가 수는 해당 품목과 유사한 기 도입 

품목의 보험 최소가입규모에 따른 농가 수에 기초하여 산출하였음

표 6. 농작물재해보험 도입(예정)품목의 보장대상 농가 수 및 농작물 생산액

단위: 명, 십억 원

주: 1) 대상 농가수 산출 시 2010년 농어업총조사(재배면적 규모별 농가수)에서 누락된 일부 품목

의 경우 유사한 품목의 대상 농가수를 준용하여 추산함(예: 시설부추, 느타리버섯, 시설파의 

경우 재배면적 규모별 농가수 자료가 없으므로 각각 시설상추, 표고버섯, 시설시금치의 대

상농가수를 준용)

자료: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전체농가수, 대상농가수), 2012년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농작물 생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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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보장 대상 농작물 생산액

▢ 개편 전 12조 9,260억 원에서 개편 후 14조 3,340억 원으로 1조
4,090억 원(10.9%) 증가

○ 15개 신규 대상품목이 추가됨에 따라 보장대상 농작물 생산액이 1조 

4,090억 원 증가할 것임(표 6 참조)

○ 전체 농작물 생산액(26조 3,168억 원) 대비 보장대상 생산액 비율은 개

편 전 49.1%에서 개편 후 54.5%로 상승하게 됨

3.7. 고용 효과: 손해평가인 고용 증대

▢ 손해평가인은 개편 전(’12년 말) 10,307명에서 개편 후(’17년 말)

22,879명으로 12,572명(122.0%) 증가

○ 보험대상품목 및 보장범위의 확대로 인해 ’17년까지 보험대상 면적이 

3.1%, 가입 면적이 114.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손해평가인력

도 ’17년까지 11,572명(112.3%)의 추가소요가 예상됨

○ 아울러 정부는 신속한 피해조사를 위해 ’16년까지 1,000명의 전문손해

평가인력 양성을 계획하고 있음

3.8. 민영보험사 수지개선 규모

▢ ’13년에 한해 국가재보험 인수 기준 손해율을 180%에서 150%로

조정함에 따라 민영보험사 수지가 156억 원가량 개선될 것으로 추정

○ 국가재보험 인수 기준 손해율을 180% 초과분에서 150% 초과분으로 조정 

시 재보험요율과 민영보험사의 손익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추정함

① ’01~’12년의 손해율 실적자료를 이용하여 실제 분포에 가장 적합한 

손해율 확률분포를 추정함 → 역가우스분포(μ=0.9212, λ=0.1853)와 

지수분포(λ=0.8862)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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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요율 추정손익

국가재보험(180%초과) 해외재보험(110～180%) 민영보험사

경험분포 46.8 16.9

역가우스분포 55.2 16.8 -12.2

지수분포 26.3 25.4 -31.5

재보험요율 추정손익

국가재보험(150%초과) 해외재보험(110～150%) 민영보험사

경험분포 53.5 9.8

역가우스분포 61.0 10.6 3.4

지수분포 34.7 16.5 -15.9

② 추정된 손해율 확률분포를 기초로 손해율 난수(5,000회) 생성

③ 5,000개의 손해율 난수와 ’13년 보험료 추정치(보험료 상승추세를 

감안하여 ’12년 보험료보다 20% 상승 가정)를 이용하여 5,000개의 

보험금 확률분포 생성

④ 5,000개의 손해율 및 보험금 확률분포를 기초로 국가재보험 및 

해외재보험 요율과 민영보험사의 손익을 산출

○ <표 7>과 <표 8>은 각각 국가재보험 인수 손해율 180% 초과와 150%

초과의 경우를 가정하여 국가재보험 및 해외재보험 요율과 민영보험사의 

추정손익을 산출한 것임

- 서로 상이한 분포에 따라 보험요율은 차이가 있으나 어느 확률분포를 

가정하더라도 손해율 180%에서 150%로 인하 시 민영보험사의 수지는 

156억 원 개선됨(-122억 → 34억 원, -315억 → -159억 원)

표 7. 2013년 재보험요율 및 민영보험사 손익 추정: 국가재보험 180% 인수 시

단위: %, 십억 원

표 8. 2013년 재보험요율 및 민영보험사 손익 추정: 국가재보험 150% 인수 시

단위: %, 십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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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과 정책 과제

▢ 이번 제도 개편으로 농가의 실익 제고, 재해보험사업의 효율성

제고, 재해보험 인프라 확충 기대

○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과 보장 범위가 확대되어 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

되고, 신속한 피해조사, 현장 맞춤형 지원, 영세·중소농 혜택 확대 등을 

통한 농가의 실제적인 수요를 반영하며, 국가재보험 확대로 농가의 보

험료 부담이 경감됨으로써 농가의 실익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됨 

○ 손해평가인력 자격기준 설정과 과학적인 평가방식 도입으로 손해평가의 

공정성이 제고되고, 보험품목의 선정 및 계속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 수립

과 선의의 계약자 보호를 위한 보험인수 제한을 통해 효과적인 보험 운영

이 예상되며, 정책보험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어 전반적으로 

재해보험 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 정책보험의 역할 수행을 위한 재해보험 전담기관 설립과 보험통계의 

생산·관리 체계 구축, 그리고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유인책 마련 및 

교육·홍보 강화 등은 재해보험의 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 이번 개편 방안은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농업인의 요구사항을 

망라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세세한 기술적인 부분만 정비하여 추진한

다면 농가경영 안정장치로서의 농업재해보험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

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제도 개편 내용만 분석한 결과를 보더라

도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 보험가입 면적은 개편 전 108,373ha에서 개편 후 232,653ha로 124,280ha

(114.7%)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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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시장 규모(가입금액)는 개편 전 2조 5,400억 원에서 개편 후 4조 

9,350억 원으로 2조 3,950억 원(94.3%) 증가함

○ 보험대상 품목 수는 개편 전(’12년 말) 35개에서 개편 후(’17년 말) 50개로 

15개(42.9%) 증가함

○ 보험대상 면적은 개편 전 788,654ha에서 개편 후 812,771ha로 24,117ha

(3.1%) 증가함

○ 보장대상 농가 수는 개편 전 551,766명에서 개편 후 588,983명으로 

37,217명(6.7%) 증가함

○ 보장대상 농작물 생산액은 개편 전 12조 9,260억 원에서 개편 후 14조 

3,340억 원으로 1조 4,080억 원(10.9%) 증가함

○ 고용효과(손해평가인 고용)는 개편 전 10,307명에서 개편 후 22,879명으로 

12,572명(122.0%) 증가함

○ ’13년에 정부재보험 인수 손해율을 180%에서 150%로 조정함에 따라 

민영보험사 수지가 156억 원가량 개선됨

▢ 보험사업 확대와 아울러 보험사업의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필요

○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의 확대와 함께 보험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는 방안

이 병행되어야 함

- 이번 제도 개편안에 포함된 재해보험 운영체계와 관련된 내실화 방

안으로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조사체계 구축, 국가재보험 체계 개

편, 현장 맞춤형 지원, 재해보험 전담기관 설립, 보험 가입 확대를 위

한 유인책 마련, 농가 인식 제고 등을 체계적이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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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내실화 방안은 단기간에 완성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므로 정부 

주도 하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개편 방안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수행되려면 예산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

○ 이번 제도 개편 방안에는 국가재보험 확대, 손해평가 공정성 제고, 전

담기관 설립 등 예산이 수반되는 추진과제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므

로 예산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대적임

▢ 아울러 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대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활용이 필수적

○ 이번 개편 방안이 농가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마련한 것인 만

큼 농업인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재해보험을 주요 농가위험 관

리수단으로 적절히 활용할 때 재해보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발전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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